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휫셔창고개방전후기~~!!   글쓴이: 포토돼지니

오늘부터휫셔창고개방전을하네요. 

1시부터인데점심시간을이용하느라 12시반에갔습니다. 다들열심히일

하시는데 들이대기 좀 미안스러워서 밖에서 서성이다가 태석씨 만나서

들어갔습니다. 

2천원, 4천5백원, 6천원 식으로할인하고있고요. 올해 발매된건인터넷

판매가로판매한다고하네요. 

저는가격대골고루구매하긴했는데 6천원짜리가근 3년내에발매된

것들이라좋은게많더라고요.  

doing the stuff - 태석씨강추로구매했는데2천원

1000 generation - 여직원분(성함잊었습니다.ㅎ) 강추로구매4500원 the katinas - 그냥괜찮을거같아서제가골랐습니다6000원

graham kendrick - 2CD라서본전뽑을거같아서요6000원kutless - 잘생기신김태범님의추천으로샀습니다. 6000원

amy grant - 직수입인데싸길래10000원

그외에도기념CD도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너무나들반겨주셔서살짝몸둘바를몰랐습니다. 

점심제껴서간보람이있네요. (오면서군것질했습니다. 걱정해주신직원분께감사드려요̂ )̂ 

실물이정말좋으신김태범님도뵐수있어서좋았습니다. 갈지말지고민하고계신분들있으시면주저말고가보세요̂  ̂

휫셔창고개방전후기...      글쓴이: ccmlover

잘다녀왔습니다. 눈썰미좋은에이프릴님은예전에한번보았던제얼굴을기억하

시고먼저아는척을해주시더군요̂  ̂

가서어떻게아는척을해야안뻘쭘할까고민했는데, 한방에해결...ㅎㅎ

그리고풍채좋으신직원분... 너무격하게(ㅎㅎ) 환영해주셔서몸둘바를모르겠더라

고요.ㅋㅋ

직원분들다들너무친절하셔서다소쑥쓰러운마음으로(제가너무환영받는데익

숙치않아서... 있는듯없는듯다니는게편한터라̂ ;̂;) 쇼핑했습니다... 

첫눈에확드는느낌은역시나인피니스보다워십앨범구성이강해보이더군요. 뭐,

그렇다고 CCM앨범이부실했던건아니고개인적으로제가좋아하던약간올드한

팀들의앨범이좀적어서그런인상이더있었던거같긴합니다. 사실제가요몇년

간새로나온아티스트들을잘모르는터라...-_-;;; 

개인적으로는워십보다는CCM을더좋아하는터라다소아쉽긴했지만, 토비맥의투나이트수입반을만원에건지고딜리리어스라이브(보

고타랑페어웰) 득템할수있어서만족이었습니다. 에이프릴님의챙겨주신서비스도감사하고요...̂  ̂

원래업무하시던사무실구성상어쩔수는없었겠지만, 음반배치를좀더편하게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은있더라고요. 일하시는옆에왔

다갔다하기도좀죄송스럽고판매용이아닌음반들이중간에배치되어있어서조금아쉬웠(?ㅋㅋㅋ)기도했고요. 

덕분에저렴하게좋은음반들구할수있어서감사합니다. 다음에또기대할수있는건가요? ㅎㅎ

휫셔몰갔다왔습니다.      글쓴이 : 엽토군

마구쏟아지는소낙비를뚫고들어갔습니다. 죄송한데생각보다

음침하더군요;;;;;;;  CCMer 일원이실것같은분을암만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희멀건 예수전도단 MC 티셔츠에

검은비닐봉지를가방으로들고있었습니다. 혹시보셨나요

물건마다가격과가치가매치가영되질않아서 (매트레드먼의

그명반이고작삼천오백원이라니) 혼란이온바람에, 뻘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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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머커뮤니티
여러분의리뷰와 CCMer를 보신후의소감을올려주세요. ccmer.com 에 게시판에올려주시면됩니다. (일부 교정할수도있습니
다) 여러분의생각이들어있는기고형식의글도기다립니다. 

독자의견



담당자분의추천을받아서골랐습니다. 뭐말은그렇게해도Group1Crew는딱보는순간느낌이오더라고요. 내가이걸아마사겠구나하

고... 

일단아이팟엔다가져와넣었는데듣진않고있네요. 휴가기간동안내내들으면될거같아요. 

하여간수지맞았습니다. 앞으로도가~끔생각나면가게될것같네요서울역근처라니의외로접근성도좋고

아직도안가신분들은내일이마감입니다서두르세요

저도창고개방전갔다왔습니다!!   
글쓴이 : HereIAm

서울역에서폭풍우(까진아닌것같지만...)를뚫고앨범을구입했습니다. 아래에몇몇분들이써주셨지만직원분들이정말친절하셨습니다. 

처음들어가자마자음료를대접해주셨구요.ㅎㅎ구매를마치고갈때는문앞까지오셔서배웅해주셨어요ㅎㅎ

집이지방이라서먼길을떠난다고하니까테이블에세팅되어있던과자도챙겨주셨구요.ㅎㅎㅎ

제지갑에만원만더있었으면 'Hillsong - Hope' 까지살수있었는데...ㅜㅜ(구매하고싶은건훨씬더많았지만..) 

그앨범은나중에라도사고싶네요. 하지만재고가별로없다그러셔서남아있을지....ㅜㅜ

언능앨범포장뜯고들어봐야겠네요. 특히딜리리어스요!! 메트레드맨앨범은중고등부찬양팀아이들중한명에게선물하구요.ㅎㅎ

날씨는좋지않았지만제마음속날씨는참좋았답니다~~

저도휫셔창고개방전에갔다왔습니다.
글쓴이 : 고장난라디오

어제가마지막날이여서갈까말까고민하다가걍~ 갔었습니다. 

몇분이지적해주신대로점더많은음반들을배치하고아니면레이블로정리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네요. 

시간이대략 6시넘어서파장분위기라 ..허겁지겁골랐네요..인피니스에서는집에있는음반인데모르고구매했던아픈기억때문에 ...심사숙

고했습니다... 

빈야드초기음반들몇개와선물용몇개를구입하니7시가넘어가더군요.. 

우리의새신랑은잘있더군요.ㅋ

암튼힘드시겠지만,  크리스챤문화비지니스에종사하시는모든분들~~~ 잘되셔야해요~~ 

오랫만에 CCMer에 근황올립니다.   글쓴이: 성ROCK  

밴드근황

이런저런이유로화이트리본밴드정규3집음반작업을2012년초로미루었습니다. 

2006년8월데뷔후화이트리본밴드는단1년도쉬지않고, 디지털앨범을낼때는

1년에2개, CD를낼때는(EP 이후) 1년에1장씩은꼭음반을발표해왔습니다. 

늘작업을하면서다음앨범도같이준비할만큼창작열에불타왔고, 또그걸주체

하지못했는데, 처음으로! 앨범발표를1년쉬기로했습니다. 

저희 2집이작년여름에출시되었기에, 3집은적어도 1년 반이나거의 2년정도의

공백을가질예정입니다. 곡이안나와서나그런건아니고요. (이미곡들은많이준

비되었고, 가이드녹음도거의끝난상태입니다.) 

밴드 멤버들개인사정들이있기때문입니다. 잠시 한 템포쉬어가는것도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역시밴드라는건좀힘듭니다. 혼자서열정에불타오른다고해서

모든작업을혼자다할순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저는그점이더기쁩니다. 혼

자가아닌네명이또하나의새로운사운드를CD 안에담아여러분들과다시소통

할생각을하니지금의기다림이더즐거울것같기때문입니다. ̂  ̂

열심히진행하던3집작업을잠시멈춘화이트리본밴드는현재여름사역준비에한창이며저는어노인팅의새스튜디오앨범 '예배자의노래

2' 작업에작곡가와게스트보컬로참여할예정입니다. 곧녹음하러갑니다. ̂  ̂

CCM 음반을많이못듣네요. 

요즘은.... 한국음반도외국음반도개인적으로는새음반을구입하여듣질못했습니다. 

못한건지, 안한건지아무튼요즘전새음반들의새멜로디와새메시지를충전받지못했습니다. 

최근엔일반외국Rock 밴드들의음반을듣거나과거명반들을찾아듣습니다. 

요즘유행하는판에박힌CCM '스타일'을좀피하기위해일부러좀피해서듣는이유도있었지만, 

개인적으로매력을확느끼게하는음반이출시되지않는것도이유가좀될것같네요. 슬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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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구매앨범및별점..짧은 평 글쓴이: HolyGlory

Brenton Brown - Our God is Near (★★★★) : 이전보다조금더박력있다. 

시와그림6집- 반석의길(★★★☆) : 가사도좋고자켓도좋은데... 

Parachute Band - Love Without Measure (★★★★) : 복음적인가사굿~ 음악이제는적응이된다.

마커스라이브워십2011 (★★★★) : 마커스의색이고스란히담겨있다. 

New Life Worship - You hold it all (★★★★☆) 깊이가느껴진다. 자켓은심심하지만속은꽉찼다. 

이대귀- 예언자들(★★★★☆) : 생각이상으로다채롭다. 가사가역시...b 

인더씨티라이브워십- Standing (★★★) : 캠퍼스워십의색이강하다. 흐름이좀... 

Mandisa - What If We Were Real (★★★★☆) : 의외로가사가들린다. 가창력은말할것도없다. 

Matt Redman - 10,000 Reason Live, 홍의석1집- Inside Out (감상전) 

릴레이로다른분들의구매앨범에대한평을보고싶습니다̂ ㅋ̂ㄷ

제친구의밴드 '삶송'을 소개합니다.            글쓴이: Toby 

요즘탑밴드를열심히보고있는데실력좋은밴드들이많이나오더군요. 

다양한음악을접할수있어서즐거운요즘입니다. 

탑밴드엔나오지않지만생각난김에제친구가하고있는밴드를소개해볼까합니다. 

밴드이름은 '삶송'입니다. 

영문표기하면SARMSONG.... SAMSUNG과비스무리합니다. 

JOY라는대학생선교회멤버들이모여만든밴드고, 

밴드에서타악을맡고있는제친구는JOY 간사이기도합니다. 

컨템포러리하게이시대의대학생들이생각해볼만한메시지가담긴음악을하고있습니다. 

가사를보면예전천민찬밴드의 '출항'앨범과비슷한느낌도나는것같아요. 

제가학교를졸업하고난뒤에만들어진밴드라서간간히소식을듣긴했지만, 

많은관심가지고계속지켜보진못했는데그동안계속활동을많이했던모양입니다. 

수작업으로공CD에스티커붙여서만든앨범을우편으로보내왔네요. 

재생시켜보니노래가꽤좋습니다. 

제가어쿠스틱사운드를좋아하는편인데어쿠스틱느낌물씬나구요. 

그래서유튜브찾아서보다가ccmer분들과공유해보려고글을올리게되네요. 

여러곡들이있는데맘에드는곡몇곡소개하겠습니다. 

'삶송'의노래를더들어보고싶으신분들은유튜브에서 '삶송'으로검색하시면다른영상들도보실수있습니다. 

요즘 CCMer 안 나와서우울해요. ㅠㅠ 글쓴이: 성ROCK

1. 여동생의결혼식을마치고

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지난주토요일(8월24일) 

화이트리본밴드의기타리스트오상빈과베이시스트이자여동생찬미의결혼식이있었습니다. 

저에게너무도소중한두사람의결혼식이기에참의미도있고즐거운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저에겐보통결혼식보다좀더특별하고멋진시간이었습니다. 

신랑신부입장음악도밴드라이브로직접했는데, 신랑은메탈리카의 Enter Sandman 연주에

맞춰등장했고, ㅋㅋㅋㅋ신부는Over The Rainbow 연주에맞춰등장했습니다. 

마지막행진(?) 음악은캐논이었고요. 저역시결혼식에부를찬송가두곡을피아노와오케스트

레이션을써서편곡하고녹음해서MR로플레이하기도했습니다. (노래부르시는사회자가있었으

면하는아쉬움이크긴했지만ㅠㅠ) 

가장기억에남는건아무래도축가였습니다. 

전저희교인들이결혼할때는꼭그부부만을위한축가를한곡씩작곡해서직접불러주는데

이번에도역시신경써서곡을써봤습니다. 이부부는좀재밌는가사에초점을맞춰써보았습니

다. 아래링크를클릭하시면감상하실수있습니다. ̂  ̂

비록외장하드는날라갔지만...                글쓴이:  yi9oh

몇주전외장하드손상으로결국근 10년간모아둔음원들이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지난화요일, 서비스센터로부터결국복구하지못했

다는연락을받고서, 이미어느정도예상은하고마음의준비를했던일이기에그냥담담히받아들이기로했습니다. 

비록외장하드의음원들은다지워졌지만그럼에도새앨범구매는해야겠더군요. 사고당일부터며칠동안은새앨범소식에그저시큰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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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no.tistory.com roomside



지만... 정신차려보니이미이렇게새앨범이집에도착해있더라는...(?) 해외구매로산새앨범

들입니다. Rachael Lampa, Leeland, Casting Crowns의신보. 태평양건너집에도착하자마

자사진을찍어올립니다. 

p.s. 최근나온레이첼람파신보 [All We Need], 그저감탄밖에안나옵니다. 완전강력추천

음반

쏟아지는앨범들 글쓴이: 성ROCK

씨씨에머게시판은조용하지만최근CCM계는쏟아지는대형가수(?)들의신보로매우즐거운상황이되어가고있네요. 

갓피플이나씨씨엠러브페이지만들어가봐도국내아티스트들의앨범예약판매가이루어지고있는걸확인할수있고, 

이미발매되어큰사랑을받고있는음반들도볼수있습니다. 

어노인팅의예배자의노래2집, 어노인팅예배인도자로잘알려진박철순간사님의예배소스1집앨범, 함부영2집, 천관웅3집... 

아.. 여기에신인으로서는보기드물게최근큰사랑을받고있는서재현1집, 김영민1집까지! 

국내음반들만해도CCM을사랑하는분들의입이쫙! 벌어질만한음반들이마구쏟아지네요. 개인적으로기분이참좋습니다. 

해외음반들도마찬가지입니다. 최근발매되어빌보드챠트를맹폭하고있는스위치풋의새앨범(강추!), 

왠지캐롤과는잘매치가안될것같은토비맥과데이빗크라우더밴드의캐롤앨범. ̂  ̂

그리고내년1월에는데이빗크라우더밴드의마지막정규앨범도발표된다고합니다. 

오~~~~ 정말풍성한음반들입니다. 저같은리스너(?) 입장에선정말기쁨이넘치는시기네요. 

최근CCM 앨범구매잘안하셨던분들, 갓피플과씨씨엠러브페이지로달려가보세요. 

가셔서맘에드는아티스트앨범한두장구매하셔서이겨울귀와영혼이즐거운시기되시길. 

p.s 내년봄에는화이트리본밴드의다음앨범도찾아갈예정입니다. ̂  ̂

소개하고싶은 CCM 언더밴드 "MAE"           글쓴이: P4club.com

Mae (Morning, Afternoon, Evening) 이라는팀인데요. 

실은2005년도에앨범을내고해체한후에활동을안한지꽤오래됫는데.. 

요즘들어그때듣던앨범을다시꺼내들으니까숙성되서그런지색다르게또다가오더라고요. 

인디밴드라고해야될까. 언더에서주로활동하면서 Tooth and Nails 소속에CCM 언론도 5점만점에

4.5를주더군요. 혹시CCM 밴드에관심있으시면꼭들어야할앨범중하나인것같아요. 특히나곡의후

렴도그렇지만Bridge 작업은정말최고인거같아요.. 

좀 unique한건가사에성경적인단어는없어서그냥가요같기도한데깊은의미가숨겨져있는음악이

에요. 요즘글도마니없는것같아서추천한번하고도망갑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TxE0waCJDno

CCM 같지않은 CCM                글쓴이: P4club.com 

내친김에글하나더쓰고갈렵니다. 밑에Mae의소개글을올리고보니궁금한게생겨서요.. 

미국생활을하다보면, 크리스챤은아닌데CCM을실수로듣고있는사람들을종종보는데요. 

CCM이라고가르켜주면놀래는이들을보게됩니다.. 

왜냐하면가사가성경적인단어를사용하지도않고, 멜로디역시대중스럽기때문인데요. 저는Rock을많이찾아듣기때문에이런경우가

더심한것같습니다. 예를들어Lifehouse, Relient K, 심지어는밑에소개한Mae도CCM이라서한국에팬들이생기는경우보단일반인디

밴드로착각(?)을해서듣고, 또이런착각으로찾아듣는팬들때문에음원도국내싸이트에등록이되는게아닌게싶습니다. 

어찌보면좀재미있는현상인데... 한국은비교적많진않겠지만조금은있을거라생각이듭니다. 

이름하여이러한가사들을 "Double Meaning"이라고도하던데요.. 대중이들었을때나름2가지방법으로해석할수있다는거죠.. 

You 라는단어가 '그녀' 혹은 '예수'라고볼수있겠죠.. 여기서잠시P4 곡좀던져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nsNc3egyZCc 

It's you / 지쳐버린나의어제오늘/ 혼자눈물흘려보낸날들/ 한없이무기력해지는내모습에

It's you / 아무리내곁을둘러봐도/ 작은이해라도얻을수있다면/ 외로움에지친비명만

화가났어요너무도힘들었어요/ 차라리지고싶었죠

그래요할수없어요/ 그대가나의맘속에없다면나는어떻게하죠/ 하지만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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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내게있다면더이상난혼자가아니죠/ It's you 

you are by my side, / 어제도오늘도내일도그자리에/ you will never change / 변함없이날기다릴테죠

you're the only one / 다소용없죠이젠/ 내게필요한건, 오직영원한건/ 그대사랑뿐인걸

It's You라고작업해놓은곡중에하나인데.. / RnB 음악에누가봐도CCM이라할수있는데, / 보시다시피가사는one, you, 그대.. 

말하고싶은건, 아니면물어보고싶은건.. 그냥여러분의의견입니다 .. 제가위곡에대한피드백을받을때는조금보수적인분들은가요같다

고싫어하기도하더라고요.. "Double Meaning"이그만큼CCM의틀에서벗어나지않고똑같은목적을가지고작업이가능한가.. 

대중을겨냥하여음악을작업하였다하더라도.. 정말로영향력이있는가.. 길게글을썼지만대중적인음악을연구하는길에는참으로고민이

많이따라가는것같습니다.. 답을알면서도고민이여전히가는건사실이네요.. 

➜글쓴이 : ccmlover

개인적으로CCM음악한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스스로CCM이라는틀을좀깨시면좋지않을까해요. 그냥 '음악'을하시면좋을거같아요.

그리고자신이하고싶은이야기, 노래들을자연스럽게하시는거죠.  거기서자연스럽게흘러나오는예수님의영향력이정말힘있게사람들

에게전해지지않을까요... '난CCM을만들어야해'라는목적의식은오히려진심과표현을제한하고왜곡하게되지않는지하는생각이듭니

다. 전달을위해중의적인의미를담고자하는노력이때로필요하기도하지만, 그게억지스럽지않으려면그게얼마나창작자에게자연스럽

고익숙해야하는게관건인거같은데(진정성의문제와도연관될거고요), 그건하루이틀만에되는건아닌거같습니다.(뭐, 워낙탁월하신

분들은좀다를수도있지만̂ )̂ 

혹시Decent fellas라고들어보셨는지?(음... 황새앞에뱁새가까부는건아닌지...̂ )̂ 1집만내고사라져버린그룹이지만제좁은청취음반리

스트중에서일상의언어로이만큼탁월하게기독교적인메시지를전하는앨범은못본거같습니다... 적어도국내음반중에는..

➜글쓴이 : RoomSide

영어는참축복받은언어같습니다그런식의표현이정말어디서나가능하죠

근데또.... 중의적인표현법이안먹히는곳이또한국이죠

You raise me up 같은곡도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가주품에나안기어있으니이전보다더강하게되리

라고해석되어야CCM이라고인정받는나라가우리나라죠

생각하시는청중평가단이교회안에있는지밖에있는지그게중요하겠죠

일단저는그다지거부감없이잘들었습니다 ^̂  

가령저라면전체적인앨범구성에서이런곡이1곡이라면이건교회에서팔음악이고이런곡이10곡이고한트랙정도가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부른다면이건밖에서팔음악이라고정의하고판을짤거같습니다



정기구독신청및후원안내
ccmer는무가지이므로정기구독신청하신분들께는1년간9천원의발송료만으로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아래계좌로입금하시고, 홈페이지정기구독신청게시판에주소를남겨주시면됩니다. 
ccmer와뜻을함께하는여러분의후원을기다립니다. 후원해주신모든분께도보내드립니다.

1년(12회) 정기구독료: 9,000원| 2년(24회) 정기구독료: 18,000원

후원및정기구독료입금계좌: 1002-829-034668 우리은행(예금주:한영기)

배달사고시, 주소변경시연락주세요
간혹못받으셨거나발송리스트에누락이된분들이계십니다. 매월중순이되어도받지못하셨으면게시판에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보내주세요. 다시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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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순환목민우문정준민호기박경태박남규박대훈박미숙박민박민철박수민박영호박진희박현숙박혜진배승관서동원서인석손성락신광호신승희
신진호안명순안선양빛나라에코찬양선교단예일교회오용희원다익원진영유경자유석인윤은경윤찬윤태민윤형진은희승이관헌이남연이보람
이새나이성균이성진이영숙이예희이용백이윤창이정규이주현이지윤이창빈이창성이천이태우이한밀이형진임동혁임중석장보형전송표전현정
정선미조광철조의환조재일차효은최성경최요섭최종욱최준길하지혜한보람한승아한평호함부영허동선홍수경황규석황혜련양명선김우진
손윤숙박동인김충기윤여근김가람박성종김영진55 강선곤 mondaystrings 김병주 최윤석정연수배준서이승찬김태현이성준박원일이광옥공한나
장미란김태욱이대훈김훈희김기식정경신민경민신병섭정윤철임준상윤여민한대현장성윤이경석임옥란최임성성병혁김지윤김형운이원철
박승남윤정권 이형진정다운한음S&B 고낙용여윤철나지혜이강민이강희이재윤최명현박경태김신기이성준염평안윤정권고태석이강희이형진
박성종차은진이원철정세기

Thanks for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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